[혈액형 판정 실험 예비보고서]
20710 신혜영

실험 날짜: 2026년 6월 16일

실험 목적: 항A혈청, 항B혈청, 항D혈청을 이용하여 ABO식 및 Rh식 혈액형 판정 원리를 이해한다. 항원-항체 반응에 의한 응집 현상을 관찰하고 혈액형에 따른 응집원의 종류를 확인한다.

준비물: 항A혈청(청색), 항B혈청(황색),항D혈청(무색), 소독용 에탄올, 슬라이드 글라스, 채혈침, 탈지면, 거름종이
	
사전 지식:
면역 반응의 특이성
체내에 외부 물질인 항원이 침입할 때 이에 대응하는 특정 단백질인 항체가 생성되어 결합하는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적혈구 표면의 항원과 혈청 속 항체가 결합하면 응집체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혈액형을 판정할 수 있다.
응집원이란 적혈구 막에 존재하는 항원으로 응집원 A와 응집원 B가 존재한다.
응집소는 혈청에 존재하는 항체로 응집소 알파와 응집소 베타가 있는 각각 항A항체와 항B항체이다.
동일 계열의 응집원과 응집소가 만나면 응집 현상이 일어나는 반응이 발생하는데 각각의 혈액형에 따라 응집원과 응집소의 유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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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A혈청은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어 혈액 내 응집원 A가 존재할 경우 응집 반응을 나타내며 A형과 AB형에서 반응이 나타난다.
항B형청은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어 혈액 내 응집원 B가 존재할 경우 반응이 나타나는데 B형과 AB형에서 응집 반응이 나타난다.
 Rh식 혈액형은 응집원D의 존재 유무에 따라 판정하는데 Rh +의 경우 응집원D가 존재하며 Rh-의 경우 응집원 D가 결여 되어있다.
Rh-의 혈액 속에는 응집원D에 대항하는 항체D가 없는데 Rh+ 혈액에 노출되어 응집원 D가 체내로 들어오면 항D 항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1차 노출 시에는 항체가 존재하지 않아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2차로 노출되는 경우 적혈구 응집 반응 및 용혈 현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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